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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남원 학술대회 개최

- 남원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세계기록유산 가치 모색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남원문화원(원장 김주완)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남원시 관련 문화자산의 활용과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상 등을 고찰하는 학술대

회를 열었다. 지난 23일‘대동세상을 꿈꾼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연구자, 남원지역 동학

농민혁명 후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학술대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순교약력』과 『종리원사부동학사』 등 

남원 관련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고찰하고,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

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신영우 소장(동학농민혁명연구소)의‘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남원’주

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양식 교수(청주대)의 ‘세계기록유산과 동학농민혁명 –순교약

력, 종리원사부동학사를 중심으로-’, 성주현 교수(청암대)의 ‘김동규 기증 유물로 본 동

학농민혁명과 천도교 활동’, 박정민 교수(전북대)의 ‘남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유

산 지정 방안’이 발표되었고, 종합토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남원과 관련이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인 『순교약력』과 『종리원사부동학사』는 

1923~1924년 사이 천도교 남원군 종리원 종리사 최병현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

던 유태홍 선생의 구술을 적은 필사본이다. 동학 대접주인 김홍기 선생의 후손인 김동규 

씨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자료를 기증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1923년 3월에 작성된 『순교약력』은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희생당한 남원 출신 43명과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 교단 내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49명의 전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자

료다. 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출생, 거주지, 동학 입교 시기, 연원, 지위, 활동 내용, 

체포 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1924년 9월에 작성된 『종리원사부동학사』는 최병현이 1861~1924년 남원지역의 동

학 연혁을 기록한 책자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지역과 전라좌도 지역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남원지역에 동학농민혁명을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물로 지

난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심층적으로 분석되어 

남원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학술대회 사진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학농민혁명기

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063-530-9430), 연구조사부 김동군(☎ 063-530- 

94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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